
- 1 -

보도시점 2026. 8. 27.(목) 17:00 배포 2026. 8. 27.(목) 10:00

부동산감독추진단, 제19차 부동산 
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

-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추진현황 점검
-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현황 및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

□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(단장 :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)은 8월 27일(목)  

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 ㅇ 회의에는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, 국세청,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

하여,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수사 현황과 향후

계획을 공유하고,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  * (참석) 재정경제부, 법무부, 행정안전부, 국토교통부, 금융위원회, 인사혁신처, 국세청, 
경찰청, 서울특별시, 경기도, 금융감독원, 한국부동산원 등

□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

재지정(‘26.8.26~‘27.8.25, 1년 연장)에 따라, 해당지역에 대한 이상

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

이다.

 ㅇ 금융위원회‧금융감독원은‘26.3~7월중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여 

178건(686억원)의 용도 외 유용을 적발하였으며, 적발건에 대하여는 

대출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, 12월까지 추가점검도 지속할 

예정이다.

 ㅇ 국세청은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,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부동산 

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며, 다주택 중과‧대출규제 

회피를 위한 편법증여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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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경찰청은 3.16부터 10.31까지 8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중

이며,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관 집체교육 시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, 

부정청약 등 집값 상승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

지시하였다.

□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, 서울특별시, 경기도가 사법경찰직무법에 

따라 운영중인 기관별 특별사법경찰 현황 및 불법행위 조사‧수사 실적을 

공유하고,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 등도 논의하였다.

□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“각 부처와 지자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

대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, 긴밀한 상호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

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부서

<총괄>

국무조정실

부동산감독추진단

책임자 과  장 김성훈 (044-200-2645)

담당자 사무관 김순영 (044-200-2647)

국토교통부

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
담당자

단  장 김기대 (044-201-3589)

사무관 황도연 (044-201-3606)

사무관 박동국 (044-201-3599)

주무관 이진문 (044-201-3596)

금융위원회

금융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권유이 (02-2100-2830)

담당자
서기관 윤덕기 (02-2100-1690)

사무관 이준협 (02-2100-1696)

금융감독원

은행리스크감독국

책임자 국  장 황준하 (02-3145-8350)

담당자 팀  장 심서연 (02-3145-8359)

경찰청

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

책임자 과  장 안찬수 (02-3150-2626)

담당자 경  감 장우성 (02-3150-2306)

국세청

부동산납세과

책임자 과  장 오은정 (044-204-3401)

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(044-204-3417)

서울특별시 

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
담당자

과  장 강희은 (02-2133-8880)

수사관 박상근 (02-2133-8891)

경기도 토지정보과

(부동산수사팀)
담당자

팀  장 김준석 (031-8008-5121)

주무관 정인철 (031-8008-5015)


